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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lture  Information

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요즘 OTT(Over The Top)가 대세다. OTT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월 만 원

이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영화, 드라마를 몰아볼 수 있다. 양질의 콘텐츠로 가득한 OTT 기업이 늘면서 

골라보는 재미도 늘어난 것이다. 젊은이들의 사랑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OTT 시장을 살펴본다.

글 손은경

만 원으로 골라보는 재미가 솔솔

지금은 OTT 전성시대

OTT
(Over The T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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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확대와 저렴한 가격에 큰 호응 얻어

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판 좀비 드라마 <킹덤> 시

즌2가 베일을 벗던 날, 드라마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

폼(OTT)인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됐

다. OTT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

심이다. 넷플릭스 경쟁 서비스인 ‘디즈니플러스’도 콘텐

츠 확보에 주력하며 <스타워즈>와 마블의 캐릭터가 나

오는 자체 제작물을 꾸준히 공급하려고 한다. 국내 기

업도 콘텐츠 확보에 나섰다. 국내 OTT 서비스 ‘왓챠플레

이’는 영국 드라마 <이어즈&이어즈(Years and Years)>를 

시작으로 매달 새로운 독점 콘텐츠를  공개할 계획이다. 

젊은 세대의 이 같은 호응으로 OTT의 소비는 갈수록 

높아지고 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글로벌 

OTT 시장 규모는 2014년 17조 원에서 2018년 46조 

원으로 커졌고, 2023년에는 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

이다.

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왜 OTT에 열광할까? 스마트폰

의 보편화와 이동통신망의 확대, 저렴한 가격에서 그 이

유를 찾아볼 수 있다.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스마트폰

이 영화관과 TV를 대신하면서 젊은이들은 개인화된 형

태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.

OTT의 뜨거운 행보에 유료방송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. 

OTT 시장의 경쟁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케이블TV 가

입을 해지하고 OTT로 갈아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. 

어린이 채널의 시청률도 떨어졌다. 미국의 유료방송 가

입자는 월 최대 10만 원을 내야 한다. 이에 반해 디즈니

플러스는 월 6.99달러(약 8,500원), 넷플릭스는 기본 상

품 가격으로 월 8.99달러(1만 900원)만 내면 유료방송

만큼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. 

우리나라의 경우 유료방송 비용이 해외에 비해 낮아 위

와 같은 현상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다

만 국내 OTT의 잠재 성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료

방송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 

젊은 층에서 시작된 인기

중장년층까지 뻗어나가 

OTT의 인기는 젊은 층에서 시작돼 전 세대로 뻗어

나가고 있다.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에 따르면 

연령별 이용률(2018년 기준)은 20대가 78.4%로 가

장 높았고 10대(71.7%)와 30대(64.2%)이 그 다음을 

따랐다. 40대(44.6%), 50대(23%) 등 중장년층 이용

률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. 모바일 동영상의 이용

이 점차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. 

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 중에서 

20대가 38%, 30대가 31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

됐다. 이어 40대는 15%, 50대 이상은 17%였다. 

OTT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층과 중장년층을 아

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. 특히 국내 

OTT 기업들은 전 연령층이 즐길 국내 지상파 프로

그램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생성에 주력하고 있다. 

이들은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가 된 레트로 인기에 편

승해 여러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 방영 당시 인기

를 끌었던 과거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

예비 구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. ‘웨이브’는 ‘명작관’

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<보고 또 보고>, <야인시대>, 

<태조 왕건>, <수사반장> 등 다양한 옛날 드라마를 

제공하고 있다. 

CJ ENM OTT ‘티빙’도 클립VOD 서비스를 통해 ‘옛

드’, ‘옛능’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. 종방한 <황금어

장>이나 <골든타임>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

램을 짧게 편집된 클립으로 제공 중이다. 갈수록 치

열해지는 OTT 시장,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구독자

들을 매료시킬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. 

‘OTT 전쟁’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.  




